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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류 애 리                                송 원 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 지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8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가도구로는 한국판 식사태도검사

(KEAT-26),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 

SATAS), 신체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 신체 수치심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를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상관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는 이상섭식행동 및 신

체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 수치심과 이상섭식행동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상

관을 보였다. 둘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 

수치심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이상섭식요인들뿐 아

니라 올바른 신체상과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체중에 대한 기대가 섭식장애나 비만자들을 위한 프로

그램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논의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비교, 이상섭식행동, 신체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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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충남 논산시 내동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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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로 체형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는 날씬하

고 마른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

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비만하다고 믿고 

있으며, 날씬함이 유능함, 성공, 확실한 자기통제, 

성적 매력으로 상징화됨으로써 거의 모든 여성이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게 된 것다(이경아, 1996).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한국은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김완석, 김정식, 2007), 세계 22개 

국가의 대학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한국 여대

생들이 가장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몸무게 조절 행동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

났다(Wardle, Haase, & Steptoe, 2006). 이러한 경

향은 젊은 여성들에게 날씬함이 사회적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이어트 및 그 외의 노력에 대

한 욕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하겠

다(Gunewardene, Huon, & Zheng, 2001; Striegel, 

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여성들이 생

각하는 일반적인 이상적인 체중은 급감하는 한편 

체중 감량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은 점점 

급증하고 있으며(Garner, Garfinkel, Schwartz, & 

Tompson, 1980), 대중매체는 날씬한 체형을 이상

으로 추구하는 외모 중심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

다(Stice & Shaw, 1994). 이에 여성들은 날씬함뿐

만 아니라 운동선수 같은 체형을 강조당하고 있

으며(Thompson et al., 1999), 이를 토대로 다이어

트와 관련된 산업들이 번창하면서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를 다루는 여성지, 다이어트 약 및 각종 

비디오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욱, 

2000). 여성들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먹는 양을 줄이고,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섭식억제인데(김유정 외, 

2007), 이러한 방법들은 영양실조 등의 여러 의학

적 합병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이상선, 오경자, 

2004), 신체에 불만족 한 상태로 과도하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서 이상섭식행동이 증가를 초래

하고 있다(Striegel-Moore & Cahelin, 2001).   

  섭식장애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10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는 장애이고(Burt & Hendrick, 

2005),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부터 전형적인 증상

을 보고하는 섭식 장애 환자들까지의 연속선상에

서 나타나고 있으며(Tylka & Subich, 2002),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은 전형적인 증상부터 여

러 가지 부정적인 섭식 행동까지 다양한 섭식 문

제들을 호소하고 있다(Ackard, Croll, & Keaney- 

Cooke, 2002). 이상섭식행동에는 거식행동(음식 섭

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전혀 음식을 섭취하

지 않는 행위), 폭식행동(단시간 내 다른 사람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구토 유발, 이뇨제 사용 

등의 강제 배설을 주로 보이는 폭식행동 및 일부

러 음식을 억제하고 조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섭식통제행동이 있다(김은정, 박지연, 신민

섭, 2011). 이러한 이상섭식행동의 원인은 대해서

는 비만과 같은 생리적인 위험요인(Cattarain & 

Thompson, 1994), 극심한 다이어트와 같은 개인

적 경험요인(Stice, 2001), 부정적 정서와 완벽주의

성향, 낮은 자기 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는 개인적 차원과 가족 내 섭식 

장애 환자 유무, 무관심이나 밀착 등의 특징적인 

가족 상호작용 패턴 등의 가족적 차원과 날씬함

을 강조하는 사회 문화적 차원(Stice et al., 1998) 

등의 다양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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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이 단일원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다차원

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Polivy & Herman, 2002; Tylka & Subich, 

2004). 결과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은 만성화되기 쉽

고, 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의 치료

요구, 입원, 자살시도를 보이기도 하며(stice, 

2001), 영양실조 등의 여러 의학적 합병증을 일으

키고, 정서장애, 약물 사용 장애 등과 같은 공존장

애를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장애임을 알 

수 있다(이상선 & 오경자, 2004). 

  이러한 현상들의 배경에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여성들에게 날씬한 몸매를 강요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체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사회문화적인 강한 압력이 있고(Stormer 

& Thompson, 1996), 그 영향으로 젊은 여성의 신

체상은 왜곡되고 섭식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이상

섭식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자들은 신체비교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신

체불만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이상섭식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Thompson & Stice, 2001). 

  내면화는 타인의 신념, 가치관 등을 자신의 사

고에 병합시켜 자신의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재구성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가치나 지

식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저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면화란 개인의 사고 및 감정, 행동 등이 여러 

가지의 사회적 영향을 받아 내부로 흡수되는 현

상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면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개인

이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에 관여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정의된 

이상적인 외모의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

는 것을 말한다(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Thompson & stice, 2001).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마른 체형의 내면화는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과 

이상섭식행동 간을 매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노출된

다 하더라도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이상섭식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Stice,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마른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비교와 관련 된 

실험연구에서는 마른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 불만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비교와 섭식장애 간을 

매개하는 변인임을 밝혔다(박정수, 이민규, 신희

천, 2007). 또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신

체 불만족의 매개에 의한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이상섭식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Keery, 2004).

  신체비교는 사회비교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Festinger, 1954),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지만 평가기준이 모호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기-평가

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어 끊임없이 자기평가를 

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판단하기 위

한 객관적인 외부 기준이 없을 때 자신의 능력과 

태도를 자신과 유사한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외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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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존감이 낮고, 체중감량을 위해 음식을 조

절하고자 시도한 횟수(Morrison, Kalin, & 

Morrison, 2004), 구토, 이뇨제 사용, 다이어트 약 

복용 등의 섭식장애 행동을 시도한 횟수가 많았

다고 하며(장은영, 2008), 대중매체 등을 통해 마

른 체형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게 되면 자

신보다 더 마른 체형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 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섭

식 장애 증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

험적 연구들에서 자신보다 더 마른 체형을 가지

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많을수

록 폭식행동이 증가하였고(Corning, Krumm, & 

Smitham, 2006),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명석

한지,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

해 보게 된다고 하였다(한송희, 2007). 또한 잦은 

신체비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상

관이 있고(Jones, 2004), 이상적인 몸매를 자신과 

비교하는 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이상섭식행동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Corning, Krumm, & 

Smitham, 2006), 자신의 신체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민감해져 쉽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

으며, 타인의 비판은 없는지 계속해서 자기 신체

를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Noll & Fredrickson, 

1998). 

  섭식 장애를 지닌 여성들은 섭식 장애를 지니

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발견되었으며(Stice, 

1996),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 비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마른 이상적인 체형

의 내면화는 신체비교와 섭식장애 간을 매개하는 

변인이며(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불만족의 매개에 의한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이상섭식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이다(Keery et al., 2004). 따라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의 경험은 이상섭식행동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고,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이상섭식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어서(손은정, 2007), 젊은 여

성들의 경우 신체 수치심이 섭식통제 및 섭식장

애와 관련된다고 제안했다(Mckinley & Hyde, 

1996). 여기에서 수치심은 자기 전체가 문제시 되

는 경험이라고 정의되며(Lewis, 1971) 죄책감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죄책감보다 원초적이고 병리

적이며, 현대 사회에 들어 현대인의 정신장애가 

자기애 장애, 경계선 장애, 중독, 섭식장애 등의 

자기 존중감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

기 때문에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문제

로 다루어지고 있다(Kaufman, 1989). 또한 수치심

은 숨기고 싶은 욕망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의 응

시로부터 피하고 싶게 하며, 무가치감과 무능력감

을 느끼게 한다(Fredrikson & Roberts, 1997). 이

러한 기본적인 수치심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신

체수치심은 사회적으로 노출된 자신의 신체에 대

한 평가이며, 부정적인 자기상의 발생의 결과로 

정의내릴 수 있다(정은혜, 2010). 특히 이상화된 

이미지의 대부분은 젊은 여성, 날씬한 여성, 백인

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이상화된 이

미지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인해 여성들은 이성 

관계뿐 아니라 직업 세계에서까지도 이득을 얻기 

위해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다고 

보았으나(Fredrickson et al., 1997) 이러한 이상적

인 여성 신체는 신화라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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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는 불가능 하며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

문에(Wolf, 1991), 자신의 실제와 이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체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정

은혜, 2010). 신체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부

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을 평가

하는데 체형에 대한 관심과 체중에 대한 관심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서 신체와 관련하여 부정적

인 자기상을 가지게 되고(Goldfain et al., 2000; 

가인숙, 현명호, 2006), 수치심으로 생겨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자

기상은 폭식으로 발전하기도 하며(박임마누엘, 

2008), 역기능적 가정환경의 수준과 폭식행동 간

의 관계를 수치심이 매개하기도 하며(가인숙, 현

명호, 2006),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부정적인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다(손은정, 2005). 

앞서 설명하였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씬한 체형

을 위한 욕구가 높은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섭식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

다. 즉, 여성들은 자신의 몸매와 대중매체에 등장

하는 모델의 몸매를 빈번하게 비교하게 되고, 자

신의 상대적인 부적당함(‘뚱뚱함’)을 자주 생각하

게 되며, 실제로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들까

지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기고 더 마르기 위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이상섭식행동을 보이게 된다(김

은정, 박지연, 신민섭, 2011). 이는 개인이 사회적

으로 매력적이라고 정의된 이상적인 외모의 가치

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의 정도에 따라 이상섭식행동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연구들에서 이미 예측된 일이기도 

하다(Schupak-Neuberg, Shaw, & Stein, 1994; 손

은정,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제 몸매와 이상적 체형 사이의 괴리감으로 발생하

는 신체 수치심,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들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현상, 이상

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부적절하게 섭식을 억제

하거나 절제를 하게 되어 발생하는 이상섭식에 초

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

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 수치심이 작용할 것임을 

밝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마른 이상적 체

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 간의 유

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았고, 둘째,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는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행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대전·충남 지역에 있는 여대생 323명에게 설문

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323명의 자료 중 응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3부를 제외한, 280명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도구 및 방법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 : Korea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  식이형

태의 이상여부와 특성을 선별하기 위하여 Garner

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단축형으로 재수

정한 것(Garner 외, 1982)을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이민규 등(1998)이 표준화한 한국판 식사태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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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KEAT-26)를 이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다이

어팅 11문항, 폭식과 음식에 대한 생각에 몰두 7

문항, 구강조절 8문항 등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점

수의 계산은 ‘항상 그렇다’에 3점, ‘거의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1점, ‘가끔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을 부여

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0-78점까지의 점수 분포가 

가능하다. 식사장애 진단은 0-21점은 정상, 22-26

점은 신경성 식욕 부진증, 거식증 등의 식사장애

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7점 이상은 

심각한 식사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민규 등, 

1998). 최승희(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 

.90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 .78로 측정되었다.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척도 :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SATAS).  사회의 마른 이상적인 체형을 

내면화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usumano와 

Thompson(1997)이 개발하였고 문정신(2002)이 번

안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 SATAS)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체

크하는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

화에 해당하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

는 9점부터 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

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usumano와 Thompson(1997)과 문정신(2002), 손

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 .8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73으

로 측정되었다.

  신체비교 척도 :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PACS),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SACS). 신체비

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hompson, Heinberg, 그

리고 Tantleff(1991)가 개발하고 손은정(2008)이 

번안한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5문항과 

Tiggemann과 McGill(2004)가 개발하고 손은정

(2008)이 번안한 구체적인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 5문항을 사용하였다. 

  Tompson 등(1991)의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척

도(PACS)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외모

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항상 그렇다’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ompson 

등(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 .78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이었으며, 사전 연구에

서의 Cronbach’s = .73으로 보고되었다.

  Tiggermann과 McGill(2004)의 구체적인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SACS)는 팔뚝, 허벅지 등

의 구체적인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

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iggemann과 

McGill(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 .81, 김영

신(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 .80으로 보

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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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다.

  신체 수치심 :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OBS). 신체에 대한 수치

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Mi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의 하위 척도 중 ‘신체에 대

한 수치심’을 손은정(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Likert 7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84,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 .80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 .78로 측정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통계분석(빈도분석, 

내적 합치도 산출,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측정도구의 내적 합

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의 Cronbach's 

를 산출 하였고, 셋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를 신체수치심에 매개하여 이상 섭식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

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 수치심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r=.39, p<.01), 이상섭식 행동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27, p<.01)을 보였다. 

신체비교와 신체 수치심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

(r=.44, p<.01), 이상섭식행동과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r=.25, p<.01)을 보였으며, 또한 신체 수치심

과 이상섭식행동과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r=.38, 

p<.01)을 보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가 이상섭식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가 이상섭식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

증해보면, 독립변인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가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7, p<.001), 신체 수치심을 종속변인으로 둔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39 

p<.001). 또한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한 회귀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38, p<.001),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14, p<.01). 따라서 신체 수치심은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에 대해 부분 매개효과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한 Sobel(1982)의 검증결과, 마른 이상적 체



1 2 3 4

1.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

2. 신체비교 .51
 -

3. 신체 수치심 .39


.44
 -

4. 이상섭식행동 .27


.25


.38
 -

표 1. 신체비교,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 수치심, 이상 섭식 행동의 상관관계 
(N=280)

  * p < .05,   **p < .0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F R
 R t p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이상 

섭식행동
.42 .27 22.23 .07 .07 4.71 .000

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 수치심 .56 .39 52.16 .15 .15 7.22 .000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신체 수치심
이상섭식 

행동

.42 .38 48.39 .14 .14 6.95 .000
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21 .14 27.39 .16 .15 2.36 .019



표 2.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체 수치심의 매개 효과 검증 
(N=280)

  * p < .05,   **p < .01,  

p < .00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F R
 R t p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신체비교
이상 

섭식 행동
.31 .25 19.72 .06 .06 4.44 .000

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신체비교 신체 수치심 .50 .44 69.69 .20 .19 8.34 .000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신체 수치심
이상 섭식 

행동

.42 .38 48.39 .14 .14 6.95 .000


신체비교 .12 .10 25.85 .15 .15 1.72 .086

표 3. 신체비교가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N=280)

 * p < .05,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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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내면화가 신체수치심을 통해 이상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ab=5.01 , p<.001).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면, 독립변

인인 신체비교가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25, p<.001), 신체 수치심을 종

속변인으로 둔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44, p<.001). 또한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하

여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38, 

p<.001), 신체비교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0, p<.01). 그러므로 신체 수치심은 신체비교에 

대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1982)의 검

증결과, 신체비교가 신체수치심을 통해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Zab=4.99 , p<.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신체 수치심을 매개를 

통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었다. 측정 결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신

체 수치심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

었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

화 및 신체비교, 신체 수치심, 이상섭식행동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

화 및 신체비교는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신체 수치심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더불어 신체 수치심과 이상섭식행동도 정적인 상

관을 보였다.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와 이

상섭식행동 사이에 신체 수치심이 매개변인의 역

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마른 이상적 체형

의 내면화가 이상섭식행동에 직접적인 경로와 신

체 수치심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에 모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

체비교 그 자체가 이상섭식행동과 관련될 뿐 아

니라 신체 수치심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결과적

으로는 이상섭식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이상섭식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손은정, 2007), 

신체 수치심은 자기 대상화와 이상 섭식 행동의 

관계에서도 매개역할을 하였다(선안남, 2008). 더

불어 젊은 여성들의 경우 신체 수치심이 섭식통

제행동 및 섭식장애와 관련된다고 제안한 연구결

과(Mckinley & Hyde, 1996) 및 마른 이상적인 체

형의 내면화는 신체비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

을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신체비교가 높아질수록 이상섭식행동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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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며(손은정, 2008), 수치심으로 인해 생겨난 자

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자기상은 폭식으로 발전된다(박임마누엘, 2008). 

더불어 거식행동(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

거나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 폭식행동

(단시간 내 다른 사람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구토 유발, 이뇨제 사용 등의 강제 배설을 주로 

보이는 폭식행동 및 일부러 음식을 억제하고 조

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섭식통제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김은정, 박지연, 신민섭, 2011). 반면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비교와 섭식장애 

간을 매개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데(신희천, 2007), 이는 본 연구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매개변인이 아닌 이상섭

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

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신체비교가 높아질수록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절식행동 경향 역시 높아지며, 신체비

교와 절식행동 사이를 신체불만족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다소 다른데(박

정수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신체비교는 이상섭

식행동을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

분매개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분위

기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과도한 체중 조절을 

유도하는 현상이 이상섭식행동 증가의 결과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Striegel-Moore & Cahelin, 

2001). 

  본 연구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

비교가 신체 수치심의 매개를 통해 이상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가 매개변인이 아닌 직접적

인 변인으로 신체 수치심과 함께 이상섭식행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섭식행

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체 수치심의 간접 경로와 직접경

로를 조절하여 여대생들의 이상섭식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마른 체형을 가지

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많을수

록 폭식행동은 증가하며(Corning, Krumm, & 

Smitham, 2006)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명석

한지,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

해 보는 경향이 있다(한송희, 2007). 특히, 여대생

은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여

서 조금 더 날씬해지려는 충동 때문에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김경혜, 김옥란, 정경옥, 정경순, 이

은주, 2004; 김옥수, 2002; Seymour, Hoerr, & 

Huang, 1997). 이에 여대생들에게 적절한 다이어

트 방법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연구를 토

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이상섭식행동의 요

인들을 파악하고,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비교가 신체 수치심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알고 올바른 신체상과 자신에게 맞는 적

절한 체중, 그리고 섭식장애와 비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실행되어지는 다이어트 행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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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다이어트의 경우 실패

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Rosenbaum, Leibel, 

& Hirsch, 1997), 심리적인 요소를 관여하기 보다

는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마른 것을 이상화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의 비교를 한다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

들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간과했던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이상섭식

행동의 요인들인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의 

정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비교가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전 객관적인 자신의 체

형에 대한 사고를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의 체형

과의 비교를 통해 신체상을 수정할 수 있고,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그 외 기기요

법 등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

악하여 구체적이고,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전․충남 소재 여대생이므로 전 지

역의 여대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국 소재의 있는 여대생을 대상자

나 연령대별 일반 여성으로 확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들에게 적용가능 

한 변인을 찾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차이를 검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와 왜곡을 통제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이상섭식행동 척도의 경우, 실제 자신의 섭식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응답보다 사회적 바람직성

에 따라 보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주관적 편파가 작용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여대생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개인의 사

적인 영역을 조사할 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자기보고 이외의 사전 면접이나 실험적 접근 등

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

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경로분석이나 구조방

정식 등의 다양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여대생의 마른 이상

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을 매개할 또 다른 많은 변인

에 있어서 개인의 좀 더 세부적인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요소, 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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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body shame when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physical comparison affect disordered eating behavior. For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emale undergraduates of K-university in Chung-Nam and  

Dae-Jeon, South Korea. Data of 280 undergraduates were analyzed. In order to sort out 

female undergraduates who have a possibility of disordered  eating behavior, the Korean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 was used which have been standardized what Garner 

and Garfinkel developed and amended. To measure the internalization of thin-ideal 

internaliza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 (SATAS) was used, which 

was a test that Jung-Shin Moon has adapted from what Cusumano and Thompson developed. 

To measure the physical comparison,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PACS), which 

was a test that Eun-Jung Son has adapted what Tantleff developed, and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SACS), which was a test that Eun-Jung Son adapted what Tiggermann 

and Mcgill developed, were used. To measure body shame, eight questions regarding body 

shame from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ed by Mickinley and Hyde, 

were used, which were a test that Eun-Jung Son has adapted.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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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the PASW 18.0 program using collected data. 

The consequences of this research are follows: First,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physical 

comparis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 as well as 

with body shame. Body shame, also,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 These consequences show that disordered eating behaviors of female 

undergraduates could increase due to body shame particularly when they have a high level of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physical comparison. Second, the body shame was partially 

mediated between the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physical comparison and the disordered 

eating behavior. Consequently, it is crucial to decrease the level of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physical comparison, however first step is to educate females about their physical 

appearance so that they can decrease the level of body shame, which implies that eating 

disorder caused by disordered eating behavior can finally decrease. Likewise, further 

discussion and proposals for following researches are proposed. 

Keywords: thin-ideal internalization, physical comparison, disordered eating behavior, body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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